
KLPGA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역전승

루키이승연, 18번홀극적인뒤집기쇼

‘루키’ 이승연(21·휴온스)이 한국여자
프로골프(KLPGA)투어 넥센-세인트나
인 마스터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
다. 18번 홀에서 거둔 1타 차의 역전우승
이었다.

드림투어 상금왕 출신 이승연은 21일 경
남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파72·6808야드)
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3타를 줄
여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하며 2년차
최예림(20·하이트진로)을 1타 차로 제치
고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첫 우승까지 가는 길목에는 3번의 반전
이 있었다.

첫 번째는 9∼11번 홀이었다. 8번 홀 보
기로 잃어버렸던 타수를 파5 9번 홀 버디
로 만회한 이승연은 파5 10번 홀 버디로
8언더파 공동선두가 됐다. 이때부터 표정
이 밝아졌다. 파4 11번 홀 버디로 단독선두
가 됐다. 3연속 버디 이후 플레이는 거칠
것이 없었다. 파4 15번 홀에서 9번 아이언
으로 친 세컨샷이 컵에서 4m 정도 떨어졌
다. 어려운 버디를 성공시키며 추격자들과
격차를 2타로 벌렸다. 물론 우승까지는 아
직 긴 여정이 남아있었다.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전반 내내
7언더파로 버티던 최예림에게도 기회가
왔다. 파4 12번 홀에서 칩인파로 8언더파
를 유지했던 보상이 16번 홀에서 나왔다.

장거리 버디를 성공시켰다. 이승연과의 거
리를 한 타차로 줄였다.

이어진 파3 17번 홀. 두 번째 반전의 홀
이었다.

최예림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렸지만
언덕을 맞고 경사를 타고 핀 1.2m 거리까
지 굴렀다. 이승연은 온그린에 성공했다.
5m 내리막에서 3퍼트로 보기. 타수를 까
먹었다. 반면 최예림은 버디 퍼트를 성공
시켰다. 1위와 2위가 뒤바뀌었다.

하지만 골프는 18번 홀 경기였다. 이승
연에게 마지막 반전의 홀이었다. 최예림은
투온에 성공했다. 이승연이 홀컵 1m 부근
에 떨어지는 세컨샷을 성공시킨 장면이 변
수였다. 부담이 생긴 최예림의 6m 거리 버
디 퍼트가 짧았다. 이승연보다 더 먼 곳에
서 볼이 멈췄다. 이어 1m가 조금 넘는 파

퍼트마저 실패했다. 결국 최예림은 3퍼트
를 범하며 손 안에 들어온 우승을 놓쳤다.
사흘 내내 노보기 플레이를 해오던 최예림
의 너무나도 뼈아픈 실수였다.

“두 번 다시 2부투어로 떨어지기 싫었고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언제 해보겠냐’
는 마음으로 경기를 즐기려고 했다”던 이
승연은 침착하게 18번 홀에서 버디를 성공
시키며 마침내 첫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
다. 우승까지의 과정이 너무도 드라마틱했
기에 세리머니도 격렬했다. 우승상금은
1억2000만 원이다.

한편 6경기를 소화한 올 시즌 KLPGA
투어는 조아연(19·볼빅)의 뒤를 이어 2번
째로 루키가 우승을 차지하며 새 얼굴의
돌풍을 이어갔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꺜최종라운드 3타 줄여 10언더파 206타
꺜18번홀 최예림 보기에 짜릿한 역전승
“두번 다신 2부투어로떨어지기싫었다”

이승연의 날이었다. ‘루키’ 이승연이 21일 경남 김해 가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최종라운드 파3 2번 홀에서 아이언 티샷을 하
고 있는 이승연. 사진제공 ｜ KLPGA

맏언니와 막내가 함께 정상을 노렸지만,
캐나다 신성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지은희(33·한화큐셀)와 최혜진(20·롯
데)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
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약 22억
7000만 원)에서 우승 다툼을 벌인 끝에 각
각 준우승과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둘은
21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코올리나 골프클럽(파72·6397야드)에서
끝난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우승 달성을 다음으로 미뤘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브룩 헨더슨(22·캐나
다)은 16언더파 272타로 2년 연속 정상을
밟고, 통산 8번째 우승 트로피와 함께 3억
4000만 원의 상금을 품었다.

2라운드까지 단독선두를 달린 지은희는
3라운드와 4라운드 부진이 아쉬웠다. 셋째
날 2오버파로 주춤한 뒤 마지막 날 역시
1오버파를 기록하며 우승 경쟁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최종라운드는 출발부터 조짐이 좋지 않
았다. 파4 3번 홀과 파3 4번 홀에서 연달아
보기를 적어냈다. 다행히 5번 홀(파5)과
6번 홀(파4)에서 내리 버디를 잡으면서 앞
선 실수를 만회했지만, 이후 6개 홀 동안
파 세이브에 그치며 선두 헨더슨을 따라가
지 못했다.

이어 지은희는 파5 13번 홀에서 3온에
성공했지만 퍼트를 3개나 하는 바람에 보
기를 기록하고 말았다. 결국 여기서 1타를
추가로 잃어 헨더슨과 격차가 4타가 되면
서 우승과 사실상 멀어졌다. 다만 챔피언
조에서 라운드를 한 2위 넬리 코다(21·미
국)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쿼드러플
보기를 기록하고 9언더파 279타 8위로 내
려앉으면서 12언더파 276타로 먼저 경기
를 끝낸 지은희가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
다. 상금은 2억 원이다.

한편 최혜진은 올 시즌 처음 출전한 LP
GA 투어 대회에서 10언더파 278타 공동
5위를 차지하며 가능성을 뽐냈다. 한국여
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최혜진은 이번 스폰서 주최 대회에서 해외
파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이면서 국내파의
자존심을 살렸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맏언니지은희, 롯데챔피언십아쉬운준우승

첫출전최혜진,공동5위가능성뽐내
헨더슨16언더파272타 2년연속정상

지은희

캐나다 교포 이태훈(29)이 살얼음판 승부
끝에 선두자리를 지켜내며 한국프로골프(K
PGA)코리안투어개막전의주인공이됐다.

이태훈은21일경기도포천시대유몽베르
컨트리클럽(파72·7160야드)에서열린DB손
해보험프로미오픈(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 원)에서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하고 개
인통산2승째를안았다.

마지막 18번 홀(파4) 파 퍼트가 들어갈 때
까지 우승자를 알 수 없는 살얼음판 승부였
다. 이태훈은 파3 17번 홀에서 티샷이 해저
드로 빠지며 위기를 맞았다. 결국 이 홀에서
보기를기록하면서2위김재호(37)와격차가
1타로줄어들었다.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 18번 홀 역시 공교
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이태훈과 김재호 모
두 비슷한 위치에서 버디 퍼트를 남겨놓았

다. 먼저 퍼터를 잡은 이태
훈이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공은 컵
왼쪽을 빗겨간 뒤 50cm가
량을더굴러갔다.

이제 김재호의 차례. 버
디퍼트가들어가면승부를

연장으로끌고갈수있었다.그러나이공도
홀오른쪽을지나치면서선두에게다시기회
가 넘어갔고, 이태훈이 챔피언 파 퍼트를 성
공시키면서주먹을불끈쥐었다.

2017년 신한동해오픈에서 ‘리처드 리’라
는 이름으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뒤 2년 만
에다시감격을맛본이태훈은 “지난해우승
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올 시즌 새
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활짝 웃었다. 이어 이태훈은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 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고봉준 기자

캐나다교포이태훈, 코리안투어개막전품다

프로미오픈14언더파우승…통산2승

이태훈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이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애(31)가 스튜디오 앨리스 레이디
스 오픈에서 2019시즌 마수걸이 우승을 따
내자 이번에는 베테랑 이지희(40)가 JLPG
A 투어 개인 통산 23승째를 챙겼다.

이지희는 21일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
토공항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KT배 반테
린 레이디스오픈 최종라운드에서 3언더파
를 쳐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로 우승을
안았다. 18번 홀 버디로 경쟁자 요시모토
히카루를 1타차로 따돌린 극적인 우승이
었다.

5언더파 공동 3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
한 이지희는 1,2번 홀에서 보디와 보기로
타수를 주고받은 뒤 4,6번 홀 버디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날 공동 1위로 챔피
언 조에서 플레이한 이솔라(29)와 오니시
아오이가 일찍 무너진 가운데 3언더파 공
동 7위에서 열심히 타수를 줄인 요시모토
히카루와 우승경쟁 끝에 이겼다. 이지희는
7번 홀의 보기를 9,10번 홀 연속 버디로 만
회하면서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7언더파
공동선두로 18번 홀에 들어선 이지희는 버
디로 경기를 마감하며 2017년 9월 메이저
대회인 제50회 LPGA 챔피언십 코니카 미
놀타컵 이후 1년 7개월 만에 우승했다. 우
승상금은 1800만 엔(1억8000만 원)이다.
황아름(32)은 6언더파 210타로 단독 3위를
차지했고, 이솔라는 4언더파 공동 8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 선수들의 JLPGA투어 최다승기록
은 투어 회원 자격으로 거둔 승수를 기준
으로 할 때 안선주(28승)∼전미정(25승)∼
이지희와 고(故) 구옥희(이상 23승)∼이보
미(21승)∼신지애(20승) 순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이지희 JLPGA ‘KKT배’ 제패
2주 연속 태극낭자 우승키스

이지희가 21일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공항 컨트
리클럽에서 열린 KKT배 반테린 레이디스오픈에서
우승했다.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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